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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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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와이셔츠를 선물 받았다. 정장을 입을 때도 주로 어두운 색상이나 체

크무늬 셔츠를 선택해왔기에, 이 선물은 특별하게 느껴졌다. 복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관대해졌고, 나 역시 편안한 옷차림을 선호해 공식 행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간편복을 입었다. 하지만 정장에는 역시 하얀 와이셔츠가 

잘 어울린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매너 있고 스마트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그래서일까. 이번 선물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처럼 다가왔다. 너무 편안한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때로는 반듯한 

이미지를 보여달라는 의미가 담긴 듯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타인의 기

대에 맞춰야 할 때가 있다. 조직 구성원으로서 살다 보면 하기 싫거나 불편

한 일도 감수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복장도 그중 하나다. 개성과 관행이 

충돌하는 세상에서 때로는 조화와 조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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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

회 수상하고, 일곱 차례의 개인전

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직조>와 <걸으면 보

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다수의 인쇄, 방송 매체

에 소개되었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사진모

임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20



서
울

 삼
청

동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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